
금호석유, 독립경영 위해 주식매각
금호산업 주식 팔아 금호석유 주식 매입 … 박찬구회장 소환 입장표명

금호석유화학은 6월3일 미공개 정보를 입수하고 주식을 매각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이 박찬구 회

장을 소환한 것과 관련해 주식 매각은 독립경영을 위한 조치였을 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밝혔

다.

금호석유화학은 이날 입장 보도자료를 내고 "박 회장은 6개월간 고심하며 준비한 금호석유화학의 독립경영

을 위해 금호산업 주식을 전량 팔고 대우건설 지분을 보유한 금호석유화학의 주식을 동시에 매수했다"며 "미

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했다면 금호산업 주식만을 팔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9년 6월1일 금호그룹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금호아시아나가 2개월 내 재무적 투자자를 찾지 못하

면 채권단의 구조조정사모펀드에 대우건설을 매각한다는 특별약정을 맺었다.

검찰은 박 회장이 2009년 6월 약정 체결 사실이 공시되기 전 재무적 투자자를 찾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금호산업 지분을 전량 매각해 100억원 이상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이에 "박 회장은 2009년 6월12일 박삼구 회장에게 공동경영합의 해지를 통보하고 그해 6월

15일 금호산업 주식 매도 및 금호석화 주식 매수를 했다"며 "당시까지 금호산업의 대우건설 매각 결정 사실은

전혀 나오지 않았고 박 회장은 보도가 나온 6월28일 이후에 비로소 매각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찬구 회장과 박삼구 회장 간 분쟁이 격화한 상황에서 박찬구 회장이 주식을 처분하기 시작하자 건

설 매각 공시를 인위적으로 긴급하게 내보냈다"며 "박찬구 회장의 주식 처분을 내부자 거래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는 의심이 든다"고 강조했다.<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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